
불교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불교에서의 윤회란 생명이 있는 

것은 여섯 가지의 세상에 번갈아 태어나

고 죽어 간다는 것으로 이를 육도윤회(六

道輪廻)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육도 중 첫째는 지옥도(地獄道)로서 가

장 고통이 심한 세상이다. 지옥에 태어

난 이들은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둘

째는 아귀도(餓鬼道)이다. 지옥보다는 육

체적인 고통을 덜 받으나 반면에 굶주림

의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셋째는 축생도

(畜生道)로서, 네 발 달린 짐승을 비롯하

여 새·고기·벌레·뱀까지도 모두 포함된

다. 넷째는 아수라도(阿修羅道)이다. 노여

움이 가득찬 세상으로서, 남의 잘못을 철

저하게 따지고 들추고 규탄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다섯째는 인간

이 사는 인도(人道)이고, 여섯째는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하늘 세계의 천도(天道)이

다. 곧 인간은 현세에서 저지른 업에 따라 

죽은 뒤에 다시 여섯 세계 중의 한 곳에서 

내세를 누리며, 다시 그 내세에 사는 동안 

저지른 업에 따라 내내세에 태어나는 윤

회를 계속하는 것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성철스님은 윤회를 벗어났을까

현대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性徹, 

1912~1993) 스님. 그는 입산 후 청정한 계

율을 지키며 참선수행만 정진하여 깨달았

다고 알려졌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

자 총무원장의 일탈로 무너진 조계종의 

부흥을 위해 종정 제의를 수락하였다. 생

인간이란 존재에 대하여 나름 자기주장

을 멋지게 편 사람들이 있었다. 단세포 생

물이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람

도 있었고 신이란 존재가 손재주를 부려

서 인간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사람도 있

었고 먼 우주의 고등 생명체가 지구로 이

주해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는가.

이 글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다. 이제껏 있어온 기존의 주의주

장을 전부 의심해보자는 거다. 특히, 검증

으로 사실(fact)을 찾아가는 과학적 방법

이 더욱 발달하고 보면 인간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불(生佛)로 추앙받던 성철 스님이 종정이 

되자 불자(佛子)들뿐만 아니라 세간에서

도 그의 언행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가 

종정에 추대된 후 산속을 떠나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1981

년 그는 몸뚱아리 대신 “보이는 만물은 관

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

라. 이 외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대중

(示會大衆)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

은 물이다.”라는 취임 법어만 세상으로 내

려보냈다.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유명했던 

성철의 법어(法語)는 떨어지는 순간 매스

컴을 타며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일

으켰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현대불교에서 성철 이외에도 생불로 칭

송받은 승려들이 많다. 성철 말고도 유명

한 스님으로 청화(靑華, 1924~2003) 스님

이 있다. 청화스님은 40년간 일일(一日) 1

식과 장좌불와를 하며 용맹정진한 것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처음 출현했을 때 사

람들은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 지금

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나 조

금 더 고차원적 기계가 만들어지고 보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가령, 주사

기와 같은 침으로 혈관에 꽂아서 TV 스크

린으로 연결한 다음 인간이 기억하는 모

든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기계가 만

들어진다면 거짓말쟁이와 허황된 이야기

들은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섹스 스캔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속이

고 단상에 올라 뱀의 혀로 사람들을 농락

하는 목사들이 제거될 것이고 사람을 죽

이고서도 오리발 내미는 살인자들도 단죄

될 것이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서 

눈동자가 닿는 곳이라면 전부 녹화될 것

유명하다. 청화스님은 참선만 중요시하는 

불교계에 염불선을 대중화시키려 노력하

였다. 염불선은 자력으로 깨닫는 것만 강

조하는 참선과 달리 부처님의 가피를 입

는 타력을 더하는 수행법이다. 

윤회를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

성철스님이나 청화스님이나 범부로서

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행자임이 분

명하며, 더욱이 불자들 중에는 이에 버금

가는 수행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들은 과연 육도윤회의 사슬을 끊었을까? 

그들은 불변상주(不變常住)하는 법신(法

身)을 증득했을까? 법신이란 진리를 구현

한 진리체이자 영생체를 말한다. 견성성

불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며, 법신이 되

었다는 것이다.

성철은 스스로 말하기를 열반은 죽는 

게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했다. 열

반의 4가지 덕(德)을 상락아정(常樂我淨)

리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

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코끼

리를 대동하고 알프스 산을 진짜로 넘었는

지 알게 될 것이고, 로마제국의 병정(兵丁) 

판텔라가 마리아를 겁탈하여 사생아 예수

(JESUS)가 출생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공자(孔子)가 한(韓)

민족의 조상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고, 세

종대왕이 한글을 혼자 연구해서 내놓은 작

품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엉터리 종교에서 출발한 엉터리 목사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고 코로나 세균의 방역

에 애를 먹으며 일등국가로의 진입에 힘들

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있었던 사

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억재생 녹화기의 

출현이 은근히 고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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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담아서 머

릿속에, 몸속에 전부 녹음되어 저장될 것

이므로 사건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들려줄 것임으

로. 

그리고 그 놀라운 기계와 더불어 유전

공학이 합세하여 아버지나 할아버지 혹

은 증조부나 고조부 그리고 그 이상의 먼 

윗대조상들이 보고 들었던 장면까지 끄

집어내는 기술이 출현하면 인간의 시원

(始元)조차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지 모르면서 짧디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 

불쌍한 우리가 드디어 그 한을 풀게 되리

라. 그리고 말썽 많은 엉터리 종교들도 언

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또한 

기록미비와 증거부족으로 시비가 많았던 

옛일(古事)들이 세밀하게 그 진실을 내비

치니 엉터리 역사도 교과서에서 지워지

이라고 한다. 항상하며 즐겁고 청정한 진아

(眞我)를 말한다. 이는 한마디로 법신불의 

경지이다. 그렇다면 성철이나 청화는 입적

이라고 말해야 하리라. 청화스님은 입적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지 인터넷을 뒤져

봐도 잘 모르겠다. 성철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生平欺狂男女群 彌天罪業

過須彌 活陷阿鼻恨萬端 一輪吐紅掛碧山”라

고 읊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한평생 남

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니 죄업이 하늘을 

덮고 수미산보다 크도다. 산 채로 지옥에 떨

어져 한이 만 갈래라.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 있네” 성철은 기자가 좋은 말씀을 해달

라고 하자 대뜸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

짓말만 한다”고도 했다. 성철이나 청화가 참

선과 염불선을 강조하며 수행했지만 그들

이 성불하지 못했다면 과연 참선이나 염불

선 등의 방법으로 견성성불할 수 있을까 의

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윤회를 벗어나는 법: 반대생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반대생활을 

하여야 한다. 반대생활이란 내가 시키는 것

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라는 

의식을 점점 더 키워주게 되므로 나라는 의

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

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진실로 

좋아하고, 일하기 싫으면 더욱 일을 하여야 

한다. 조희성님은 반대생활을 완성하여 나

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고 성불하셨다. 성

불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초월하여 불사체

로 존재한다. 지금도 분신으로 우주를 마음

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포함하면 단단하게 되어 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담석의 대부분이 콜레스

테롤 담석으로 황녹색이며, 이러한 담석

이 담낭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간에서부

터 소장까지 이어지는 간관, 담낭관, 총

담관을 막게되면 담즙의 흐름이 정체되

어 질환이 발생합니다. 담석에 의해 막

힌 부분에 따라 장기의 손상이나 감염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이나 황달,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담낭에 

담석이 발생한 담낭담석의 경우 복강경

으로 담낭절제술을 실시하고, 관에 담석

이 위치한 경우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거

나 약물로 용해시키는 방법으로 치료합

니다. 

한의학에서 쓸개는 간과 함께 인체의 

근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습

니다. 인체의 근육에 이상이 오면 한의

학적인 진단 방법으로는 간과 쓸개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간이나 쓸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처방을 

냅니다. 

이렇게 담(쓸개)은 소화기관 중에 하

나만이 아니고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의 

척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부이기에 

특히, 한의학에서는 기항지부라고 해서 

기이한 일을 하는 장부로 특별히 구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육류를 즐기는 경

향이 심한데, 이는 상당히 쓸개에 부담

을 줄 수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

한 쓸개의 부담뿐만 아니라 육류를 즐

기는 식습관 때문에도 소화불량 담석증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자칫 쓸개가 없는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김주호 기자

옛말에 ‘쓸개 빠진 놈’이라는 말이 있

습니다. 흔히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나 

아부를 잘하는 사람 등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틀리

지만은 않다는 것이 한의학에서 보는 

쓸개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담(쓸

개)이 결단성을 주관한다고 한의학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쓸개(담낭)는 간의 우엽과 좌엽 사

이의 오목에 붙어있으며 7~10cm 가

량의 길쭉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고 

30~50ml 정도의 담즙을 저장할 수 있습

니다. 

담낭은 간에서 분비한 담즙을 농축, 

저장하였다가 음식물이 십이지장내로 

들어오면 십이지장내로 담즙을 분비하

여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담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장 속으

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인근

의 혈관에 흡수돼 담즙 색깔이 피부까

지 배어 나와, 소위 황달이라고 하는 질

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담즙 속에는 각종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감염 질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쓸개(담낭)’는 5장 6

부 중 소화기 계통의 하나로 담즙(쓴물

의 소화액)이 들어 있는 담즙 보관 주머

니로서 간세포에서 매일 900㎖씩 만들

어진 담즙을 농축 저장하였다가 지방

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십이지

장내로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흡수를 돕

는 장기인데, 지방을 소화하고 콜레스테

롤을 배설해 소화흡수를 돕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가 뭉쳐서 단단해진 것이 

‘담석’입니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이 지나치게 

많은 콜레스테롤, 담즙산염, 빌리루빈을 

와 똑같은 모습에 아무 경계심도 없이 마

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마귀 영에게 점령을 당하여 마

귀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성경을 기록한 자는 그 당시의 상

황을 모르는 까닭에 추상적으로 선악과

를 따서 먹었다고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이

다.*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장

본인이 아니고서는 마귀가 아담과 해와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가 없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 

것을 보고 마귀가 들린 술객들도 지팡이

를 던져서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을 꺾으려는 마귀가 모방력

으로 아담과 해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니 아담과 해와는 자기

The Seungni Shinmun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15호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2>

“마귀가 모방력으로 아담과 해와를 점령하였다”

창 간 정 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자 유 율 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
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六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쓸개(담낭)

본부제단 8월 성적 1등 5지역 
개인 1등 이승우 승사

본부제단(윤봉수 신도회장)은 9월 8

일 구역장회의를 열고 본부제단 8월 성

적 우수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지역 	1등: 5 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2등: 4 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3등: 3 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구역 1등: 21 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53 구역(구역장: 석선자)

	 3등: 47 구역(구역장: 이승우)

 *개인 1등: 이승우 승사

	 2등: 신순이 권사, 조건우 승사

	 3등: 김건균, 김정순 승사

5지역 부회장 강춘희 권사가 상을 받고 있다

윤회를 벗어나는 법

성철스님이 8년간 눕지 않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는 장좌불와(長坐不臥)

기억재생 녹화기


